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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가짜 재테크 사이트 이용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 국내 송환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악성사기 근절을 윤희근 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내걸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 2022년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51세, 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투자빙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하여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 내 국내 홍보 및 

인출 등을 담당한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

하고자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 2022. 7월 대구중부서 수사과 사기 A지명수배 1건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22년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별건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강력히 요청하며 

공조를 이어나갔고, 공조 개시 후 약 10일 만인 2022년 8월 5일 A씨를 검거

하였다.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이다.”라면서,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최근 캄보디아에도 경찰협력관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도 공조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공 가능한 자료: 송환 사진 및 동영상(모자이크 처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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